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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글로벌포럼 개최 결과

한국국제협 력 단 정책연구실

OECD 개발글로벌포럼은 2008년 12.8~9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되어，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과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의 개발금융에 대해 논의하였다.

I . 배경 및 개요

OECD 개발글로벌포럼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料  개발센터 © C) 공동주최로 OECD 회원국 및 

13개 비회원국，세계은행，IM F, WHO 등 국계기구 대 

표 약 150 여명 참석하에 2008그2.8~9 양일간 파리에 

서 개최되었다.

정책워크샵 및 정책대화의 형식으로 개최된 개발글로 

벌 포럼은 공여국간 원조분업 및 상보성 향상 등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과 국제 금융위기 하에 서의 개 

발금융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정책 워크샵에서는 전 

반적으로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AAA)에서 도출 

된 합의 및 공여국간 원조분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있어 수

원국의 주인의식(ow nership) 및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각(일본, 미국 등)과 원조 파편화(fragm entation) 및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여국간 비교우위에 중점을 

두어 원조 정책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EU 등 유 

럽국가)간의 입장차이를노정하였다.

그리고 E rb  M a rtin  OECD 개발센터 의장(주 OECD 

스위스대사)과 Eckerhat'd Edutscher QVC의장 공동 

사회로 기ᅵ최된 •금융위기 하세서의 효과적인 개발금 

융 방안’ 에 대한 정책 대화에서는 아직도 전개 되고 있 

는 금융위기 가 이전의 금융위기 와는 달리 선진국에 서 

시작되어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으로 확산되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시각에시 이에 대한 정책 

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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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상세 회의 결과

1 . 정책워크십(12.8)

： 원조효과성 이행 상보성과 원조분업 향상

가. 원조분업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보완성 

(P resen ta tion： 아프리카 개발에 있어 

동아시아적 교훈 활용)

일본의 오노0 zum i Ohno) 교수는 공여국간 협력은 다 

양성과 보완성에 기초해야 하며，각 공여국간 비교우 

위가 상이하므로 수원국의 총체적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인 접근법 모색 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 

하였다. 특히 각 공여국간 원조정책에 대한 견해 및 접 

근법 이 상이 하여 상호 대체 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 해 

야 한다고 하면서，수원국 스스로 발전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개발位 evelopment) 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측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원조의 _동아시아적 접근법 

(East A sian  Way)1 을 계시 하고 여타 발전모델과의 상 

호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제시하는 개발 

에 있어서의 동아시아적 접근법의 핵심요소로는，① 

각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대한 우선순위，② 재정 지원 

이 수반되는 공공지출에 대한 역할，③ 전체 시스템 차 

원에 서 표준적 방법론 적용가능성 등이다.

아울러，오노교수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동아시아적 

접근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원국의 국가비전에 

기반한 원조 제공임을 강조하면서 명확한 국가비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지속적인 정책 대화를통해 국가 

비전 수립을 지원해야 하며 이와 같은 비전에는 수원 

국 자체적 발전전략, 핵심 인프라 구축 방안이 포함되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아크라 이후 개발협력분야에서의 원조분업 

(Presentation： 아크라 이후 원조분업에 

대한 진전>나항)

Andreas Konig 정책보좌관(독일 개발부)은 원조 효과 

성 향상의 필수요소(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의 핵 

심요소)로 원조분업 및 보완성을 주장하고, 특히 공여 

국간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 선택 및 역량집중화를 통 

한  원조분업은 원조 파편화 감소를 통한 자원의 효율 

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은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핵심 원칙으 

로 분업 에 기초한 조화’ 를 제시하고 있으며，아크라 

행동계획은 공여국듬이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를 존 

중하며 원조분업 이 원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크라 라운드테이블 원조 조화 논의시，공여국간 원 

조분업 관행이 체계적으로 점검되고，성공 사례들이 

유용한 수단으로 제시되며, 원조분업의 진전상황과 

성과를 측정합 방법론 개발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 었 

음을  상기하고，EU차원에시 ① 원조분업에 대한신속 

절차 적용，② 신속절차대 상국가에 대한 원조분업 모 

니 터링，③ 위 임된 협 력의 활용강화，④ 원조분업에 

대한 EU의 to o lk it 사용 확 산 & 추진하고 있음을 상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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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는 RU개발정책의 보완성 및 분업 에 관한 지침 (RU 

Code o f Conduct)에서 11가지 지침 원칙을 제시하고 

동 원조분업 관련 지침은 효파성 • 효율성 제고 및 거 

래비용 절감을 통해 연간 600억불이 넘는 EU국가의 

ODA 개발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임을 강조하였 

다  한편, EU측은 공여국간 파편화 감소와 원조제공 

에 있어 서 다향한 방법론적 간의 균형 이 향후 과제라 

는 접을 인정 , 일본측이 제시한 동아시아적 접근법과 

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김하고，OECD/DAC 

Task Team의 향후 업무로 ① 수원국내 원조분업에 

대한 모범 사례 정립, ② 수원국내 원조분업 에 대한 수 

량적 진전사항 평가 체제 (qualita tive assessment o f 

progress)구축, ③ O iganise outreach and establish 

an e lectronic com m unications and in fo rm a tio n  

p la tfo rm , ④ 국가간 원조분업 및 보완성 관련 정책대 

화 추진을제시 하였다.

다. 원조분업 향상

B rian Hammond OECD 개발협력국 원조체제 담당관 

은 원조분업 관련 주제빌표에서 15개 아프리카 수원국 

듬은 국가당평균 24개 이상의 공여국과 협의하면서 원 

조프로젝트를 관리 해야 하며，이 과정 에서 원조정책의 

파편화가 심각하게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공여국 개발원조의 집중도를 검토해 볼 때, 프랑스가 

123개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으며，캐나다 100개국, 벨 

기에 83개국，덴마크 기개국 등 원조제공의 분산화 현 

상이 심각하며 특히 아프리카주요 수원국 5개국의 국 

별 프로그램원조(CPA)에 있어 15개 공여국이 각각 

10%nᅵ만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등 원조 파편화도

매우 심각하여 개발정책의 조정 및 조화가 필요한 상 

황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한 국가당 CPA의 최대 3 4 헤  해당하는 원조를 제공, 

공여국의 원조집중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 

^다 .

프랑스는 원조분업에 대한 이슈를 원조 소외국(md 

orphan)의 관점 에서 생각합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 

고，원조분업을 어떻 게 정의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 

행되 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 나 아프가니스 

탄과 같은 취약국가의 경우, 한 국가에 많은 공여국들 

이 원조를 제공한다고 하여 소규모 공여국들에 대해 

원조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 

러，국가간 원조분업은개별 수원국당 공여국의 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 라 의사결정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지 

니고 있다고 하면서, 원조분업 논의는 다양하고 많은 

행위주체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에시 출발해야 하며 우선순위 결정 및 국제원조체제 

전반에 대한 매핑 (m apping)연구가 병행되어 야한다는 

점을지적하였다

2. 정책대히(12.9)

: Delivering Effective Development Finance

가. Session"!: 글로벌 경제 위기의 결과

DTMF 전략평가 담당관인 Hugh Braienkamp은 식 

량위기 및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저 

소득국가들(LICs)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전제한 후，각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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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격의 전달경로(transm isskin channels)와  취 

약성이 직 ' 간접적으로 다양하지만，총론적으로는 

선택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고 종전보다 더욱 적 

극적 인 원조규모 확대가 요구된다고주장하였다.

지난 2002년 이래 보다 향상된 원조정책，전세 계적 

성장기조, 외채탕감으로 인해 2007년도 저소득국가 

(LICs)의 성장률은 8.5%(2002년 5.5%)로 향상, 인플 

례율은 6.5%로 저하，재정적자는 5.25%르 저하，외 

채비율은 GDP대비 30%이하(2002년 45%)로 저하 

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었으나, 상금의 금융위기 로 

인해 저소득국가의 심각한 경기 후퇴가 우려 되며 ① 

저소득국가의 경기부양 정책을 주요 경제국에 게 위 

임, ② 경기 역행적 원조 제공，③ 인플레 통제기능 

강화，④ 사회 보호망에 대한 지원강화 등 저소득국 

가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2) Jeffery Lew is 세계은행 수석자문관은 세계 경저卜!' 

이미 심각한 경기 하락기에 진입하였으며，OECD국 

가들의 경우, 경기후퇴와 심각한 실물경제 혼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하였다. 내년도에는 

1982년 이래 최초로 국제무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 며, 신흥시장의 외환보유고 감소, 부동산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 지속, 원자재가격의 심각한 등 

락이 원자재 수요국가뿐만 아니 라 공급국가에도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예상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경계，금융위기 전이경로(c ris is  

transm ission channels)를 ①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임금과 고용에의 영향, ② 성장동력 인 투자의

급감, ③ 해외송금의 감소 ④ 재정왼충장치 의 약화 

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책으로 ①  경기 

역행적 정책(coun te r-cyc lica l policies)도입, ② 노 

동집약적，무역관련 인프라 투자확대，③ 교역비용 

의 절감정책 (policies to  reduce trade costs), ④ 저 

소득국가의 외채관리 시스템 지원, ⑤ 저소득국가 

금융위기 에 대한 다자적 정책 대응강화, ⑥ 섬유, 의 

류,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내지 자유시장 정책 유 

지 등을 제시하였다.

3) OECD 개발센터 의 H elm ut Reisen 연구과장은금융 

위기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채닐 즉, ① 무 

역 (몬순효과)의 과정 에서 영향을 받거 나 ② 환율 하 

락，교역 적자 등등 재정 적 문제로부터 영 향 을  받거 

나 ③ 외부적으로 전혀 문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가 전염 되는 경로를 제시하고, 현재의 위 

기는 지불능력 feolvency)위기라기 보다는유동성 위 

기라고 진단하면시, 이에 적합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 

고 ①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관행 축소 ② 미국 금융 

가 영향력 축소 ③ 신용평가기관의 영향력 축소 ④ G8 

및 하인리겐담프로세스(HDP)의 영향릭 축소가 필요 

한  반면，① 국제개발금융기구(MDBs)의 역할 강화 ② 

G20 의 기능 강화가 요청 된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나. Session2： 국제적 금융위기와 정책대응에 

있어서의 사AF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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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 ai' R lia tta ch a iya ，G-2 4 (Tntei'governm ental 

G roup  o f T w e n ty -F o u r on In te rn a tio n a l 

M onetaiy A ffa irs  and Development) 사■무국장"은 상 

금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정부 및 다자기 

구의 대응방안 마련과 더불어 다자개발금융체제 개 

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하며，G20체제가 정식으로 

G8 + 5 체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헌장화 

(constituted)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7년간 국제개발금융체제(IFfe) 의 지분율 조정 등 일 

련의 개혁 필요성을제안하였다.

OECD는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전략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 행동계획은 미시 

(m icro), 거시(macro)，구조분야(s tru c tu ra l®  망라 

하고 있으며 〇E⑴  경제검토체제，금융시장 규제제 

도, 거 시경제구조 개편, 금융 위기 원인진단 등 을  

2009년 상반기까지 제시 하게 될 것이 라고 소개하였 

다  그리고개발협력 측면에서 각수원국의 필요자금 

Tf모 측정도 병행할것이 라는 점도 덧붙였다

2) Debapriya Bhattacharya 주 WTO 빙글라데시대사 

는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성을 제기 

하고，만약 현 위기가 유동성 위기 라면 정치적 지도 

력 위기 를수반할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금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으며，하나는 TO프로 

세스好2〇fIM F +WB)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주권 국 

가가 참여하는 N Y 프로세스(U N 중심戶꾸고 하면서 

NY프로 세스로 나아가는 것을 지지 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그 리 고 각  정치그룹供I I ，G77, G20 등)간 

집단적 교섭 필요성을 피력하고 아울러，오는 4월 

EU총회, G20정상회의 등을 리더 쉽 문제 해결을 위 

한 보다 나은 정책조정 체제 구축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점을 강조하였다.

3) 이에 대해 S. M ansenisi EC 개발총국장은 글로벌 

거버넌스 구도는 G20+ 가 적절하며, 122개국 이상 

이 침여하여 또 하나의 U N 총회를 민드는방안은 설 

득력 이 없음을 지적 하면서，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개발측면에 있어 중요한 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식량 

및 에너 지위기 대웅, 개도국에 대한 금융의 흐름, 이 

민징 책，평화관련활동 방안의 수립 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의 규제 및 감독기능이 실패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위기관리 체제로서의 국제금 

융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접을 주장하고 상금의 

금융위기에서 ODA가 빈곤국가의 정치체제를 지원 

하고 외부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n . 평가

글로벌 포럼에서는 국제적 원조분업 논의에 있어 각 

공여국들간의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조정을 본격 추진하자는 미 적  시각과 수원국의 필요 

및 선택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일본식 접근법이 보다 

효과적인 원조방법 이라는 주장이 대립 되었다. 이에 대 

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정립과 2010년 D A3가입, 

2011년 HSF-4 유치 추진을 감안한 전략적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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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이 필요하다.

국제 금융위기가 최빈개도국(LDCTs) 및 취약국가 

(frag ile  states)에 주는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DAC를 비롯한 Development com m unity가 아직까지 

명확한 분석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상당히 

관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올해 3 

월말 원조효과작업반 논의시 지적기여 (in te lle c tu a l 

contribution)차원에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석보 

고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H U M 유치에 대한 지지확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개발금융섹션에서는 OR⑶  회원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IM F , 세계은행의 고위 관계자 등 

이 참여, G8(또는 하인리겐담 프로세스)에서 G20으로 

의 글로벌 거버년스 중심축 재편문제, 금융위기 의 원 

인과 다자개발금융체제의 기능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 

였으며，전반적으로 G20 체계를 기본도구로 하면서 그 

룹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주권국가의 의사를 적절하 

게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세를 형성하 

였다，이에 따라，향후 OECD 내에 시 G20논의가 중심 

이 될 수 있도록 여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니가는 노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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